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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동차 시장 동향  

A) 러 자동차 제조업체 인력 감축 전격 단행 

AvtoVAZ 는 비용절감을 위해 사무직 과장급과 사원급 인원 

2,200 명까지 감축할 예정. 작년 12 월 말경 아프토바즈 직원 

수가 65,800 명이었음 (50.6%의 현장직 포함). 14 년 말까지 

53,000 으로 줄일 계획. 

상트페테르부르크 GM 법인은 1 교대 체제로 전환할 것. 

브셰볼쥐스크에 위치한 포드와 칼루가의 폭스바겐은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출처: ITAR-TASS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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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동차 시장 규모 감소세 지속 

2014년 8월 신차 및 승용차 172,015대 판매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8%까지 하락  

                                      2014/2013 8월, 1월~8월 브랜드별 신차 및 승용차 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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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3 7월, 1월~6월 최다 판매 25개 모델 

출처 :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Automobile Manufacturers Committee 

 

C) 아프토바즈, 현대 마케팅 매니저 스카우트 

 

"AvtoVAZ" 부회장이자 판매, 마케팅, 서비스 분야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Martin Franz Sost 의 퇴사가 결정됨. 그는 아프토바즈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약 2 달밖에 근무하지 못함. 후임은 Hyundai Motor 

CIS 법인의 데니스 페트루닌 상무로 거의 결정 난 것으로 보임. 

페트루닌과 아프토바즈 회장은 이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음. 

페트루닌은 러시아 시장을 알고 판매 기술과 해외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BMW 러시아 판매 법인장  및 폭스바겐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2008 년 현대자동차 CIS 법인 상무로 임명됨. 

출처: Vedomosti, Vladimir Sht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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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동향 

A) 러시아 경제, 서방제재 늪에 빠져 투자·소비 위축 

8 월 자동차 판매 26% 감소, 고정투자 2,5% 줄어 러시아 경제가 6 개월간 이어진 서방의 경제 제재 여파로 

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28 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서방의 제재가 발효된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민간소비마저 위축돼 러시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함. 서방이 러시아 주요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업의 자금 대출을 금지한 것만 해도 큰 악재인데, 

러시아의 보복성 금수조치로 싼 물건을 수입할 길이 막혀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 모스크바 최대 민간 

증권 거래업체인 BCS 프라임은 올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 월의 물가상승률 7.6%보다 0.4%포인트 올라간 수치. 

 

B) 2015 년 새해부터 월 최저임금 5,965 루블로 인상 

2015 년부터 최저임금이 5,554 루블에서 7,4% 인상된 5,965 루블로 인상될 예정. 

 출처: Izvestia, Rafael Fakhrutdinov 

 

C)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 한국서 인기 몰이 중 

러시아 프로그래머 파벨 드로프가 개발한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이 한국 스마트폰 유저들을 

사로잡음. 파블로 두로브프는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인 '브 

깐딱쩨' (VKontankte, VK.com) 개발자이기도함. 

'라씨스카야 가제따'는 최근 한국 당국이 모바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한국 토종 어플인 '카카오톡'을 

버리고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함. 프로그램 다운자 수는 이미 30 만 횟수를 넘어서면서 카카오톡을 훨씬 앞섬.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서버를 저장하지 않고 자동삭제함. 이를 두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한편 당국의 메신저상의 개인 메시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브라질 누리꾼들, 러시아 SNS 'VK' 대거 등록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Orkut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브라질 누리꾼들이 

러시아 유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VK.com 에 대거 회원으로 등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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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브라질 회원수가 2,000%나 증가했다고 게오르기 로부시킨 회사 공보처장이 공개함.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금도 계속해서 브라질 회원수 가 늘고 있으며 그룹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며 매우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밝혀짐. 지금 현재 SNS VK.com 사이트에 등록된 브라질 

회원 수가 약 30 만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음. 2004 년 구글이 출시한 Orkut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2014 년 6 월 30 일 프로젝트 누출 이유로 회사 결정으로 문을 닫음. 브라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50% 이상의 누리꾼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림. 

 삼성전자, 러시아 인기 소셜 네트워크 'Vkontakte' 앱 공모전 

삼성전자사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을 공고함.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 체제인 ОS 타이젠에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브깐딱쩨(러시아어: ВКонтакте, 영어: Vkontakte, VK)용 앱 개발 

공모전으로 우승자에게 3 백만 루블 상금이 주어진다고 Digit.ru 가 공개함. 삼성전자는 공개성명을 통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발자의 능력발휘 기회와 포상이 주어짐과 동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브깐딱쩨'에서 누리꾼들에게 더 편리한 교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힘. 삼성을 포함해 일련의 구글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에 덜 의존하길 원하는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타이젠 모바일 장치용 운영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음. 

러시아, 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 수 한국 따라 잡기 시작 

앱애니(AppAnnie) 분석 서비스 기관이 러시아 모바일 앱 시장 조사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러시아가 

다운로드 대표 시장 중 한곳으로 조사됐다고 '베도모스티' 신문이 보도. 2014 년 2 분기 구글 플레이를 통한 

다운로드 수가 미국, 브라질, 인도, 한국에 이어 5 위를 기록.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한 순위조사에서 

러시아는 5 위권내 진입하지 못함. 앱애니(AppAnnie) 분석 서비스 기관 조사를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모바일 앱이 독점할 수 있는 몇개 안되는 시장 중 하나임.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검색 앱이 세계 공동 대세라면, 러시아는 올해 7 월 조사에서 Mail.ru 와 

Yandex 의 검색, 뉴스, SNS 등 앱이 선두자리를 차지. 그 뒤를 이어 3, 4, 5 위 자리에 Outfit 7(영국), 

페이스북, Rovio ('앵그리버드' 개발자)가 각각 차지. 

2014 년 2 분기 러시아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전략 사업이 게임 사업으로 조사됨. 특히,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Clash of Clans' 게임을 만든 슈퍼셀 회사에 큰 수익을 안김. 그 뒤를 이어 Castle 

Clash 게임 수입이 2 위, Galaxy Legend 가 3 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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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러시아 재무부, 비트코인 금지 법안 발표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러재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10 월 3 일(현지시각) 공개함. 이 법안은 가상화폐 

제작부터 사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러시아 비트코인 산업이 아예 뿌리뽑힐 것으로 보임. 이번 법안은 지난 8 월 러 

재무부가 ‘화폐 대용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 화폐 대용물은 러시아 

법정화폐인 루블화처럼 돈으로 쓰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리키는 말이다. 러 재무부가 공개한 법안은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 적용. 이 기사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이 통과된 러시아에서 발행된다면 <블로터>는 

최대 2673 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발행하면 자산이 동결되고 벌금 

3 만~5 만 루블(750~125 달러)을 내야 함. 공직자일 경우 2 배 많은 6 만~10 만루블(1500~2500 달러)을 

벌금으로 내야함. 법인이 가상화폐를 만들다 적발되면 50~100 만루블(1 만 2500~2 만 5 천달러)을 내야함.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만 공유해도 벌금을 물어야함. 화폐 대용물에 관한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5 천~5 만 

루블(125~1,250 달러) 공직자는 2 만~10 만 루블(500~2,50 달러), 법인은 50 만 ~ 100 만 루블 (1 만 

2500 ~ 2 만 5 천달러) 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 함. 

비트코인 거래소 ‘인터머니익스체인지’ 설립자 안톤 베레시차긴은 <코인데스크>에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함. “이전 중앙은행 발표는 러시아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TF) 등 다른 규제 기관처럼 비트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작아요. 사실, 제한과 법적 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비트코인 시세는 곤두박질침. 10 월 3 일 

370 달러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0 월 6 일 현재 300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10 월 5 일 한때는 

290 달러를 기록하기도 함.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 

 

▲러시아 재정부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을 공개하자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짐(출처 : 코인데스크 가격 지수) 

http://regulation.gov.ru/project/17205.html?point=view_project&stage=2&stage_id=13089
http://www.coindesk.com/price/
http://www.coindesk.com/price/#2014-09-29,2014-10-06,close,bpi,USD
http://www.bloter.net/wp-content/uploads/2014/10/coindesk-bpi-chart_20141006.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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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러시아 고속도로변 다목적 서비스 인프라…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 

러시아가 고속도로변 휴게시설 개발을 시작. 연방 정부 지원으로 조만간 전국의 고속도로변에 주유, 야간 숙박이 

가능하고 직접 바비큐를 굽거나 축구도 할 수 있는 복합적 휴게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 이미 다목적 노변 센터 건설 

국가프로그램이 마련된 상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시작은 주유소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될 것임. 조만간 러시아의 

주유소들이 종합적 관광휴양구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임.  

발전 계획 

러시아 도로에는 상점, 카페, 주차장 등 연계 인프라가 미흡함. 러시아 도로청 자료를 보면 40% 노변 시설에 주차 

공간이 없으며, 겨우 15%의 시설에만 화물차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됨. 구상 자체는 이미 2013 년에 채택되었으며 계획에 따르면 도로변 인프라는 주유소 

부대시설의 형태로 그리고 독립된 형태로 조성될 것. 최초 시범 시설 건설은 2015~2016 년에 시작. 현재는 투자자 

모색과 함께 프로젝트 자체, 즉 시설에 대한 통합적 기준 및 국가 지원책이 명시된 로드맵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새 프로그램은 2009 년에 채택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될 것. 이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차 및 

주유시설, 화장실, 카페 및 레스토랑, 

상점, 세탁소 등이 포함된 다목적 

도로서비스 구역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도로 상태를 책임지는 

러시아 도로 청 공보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다목적 구역에는 무선인터넷이 제공될 수 있으며 운전자용 호텔, 세차장, 정비소, 지역 토산품 판매소, 

자동차 여행자용 캠프장, 현금인출기 및 심지어 헬기장까지 포함될 수 있음. 현재 경매 방식으로 투자자 선정이 

진행되고 있음. 다목적 구역 1 개소에 들어갈 투자액은 530 만~670 만 달러(2 억~2 억 5000 만 루블)이 될 것. 5 년 

간 세제혜택 제공(재산세 면제 포함), 연방재정 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을 프로젝트에 유치할 계획. 전기수도• 통신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 및 은행 납입금, 즉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 

최초의 성공 

주유소 부속 인프라 개발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즉 주유소 소유자와 소매업자도 참여하게 될 것. 연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음. 4 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 딸린 상점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회사는 BP 같은 

다국적 체인뿐. 러시아의 주유소 소유자들은 주유소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상황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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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석유회사들은 주력사업 수익성 저하에 직면했고 이는 새로운 수입원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미하일 

부르미스트로프 'INFOline-아틀란티카' 사장이 설명함. 그 결과 석유회사들은 임대사업을 접고 직접 사업에 나섬. 

주유소 역할 강화와 연계상품 판매 증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의 개발은 이 분야의 성장 속도 덕분에 가능함. 부가 사업 

수익이 주 사업 수익보다 더 빠르게 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프롬네프티의 2013 년 '비주력' 상품 수익은 

그 해 동안 44% 증가해 2 억 9 천만 달러(106 억 루블)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 억 7 천만 달러(62 억 

루블)를 벌어들였다. 

다른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티도 2014 년 상반기 주유소 비핵심상품 판매액이 31% 증가했다. 러시아 중부지역에 

위치한 루코일 주유소에서는 2014 년 상반기에 연계상품 판매액이 10% 증가했다. "러시아의 모든 대형 주유소 

체인들이 현재 연계상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하일 부르미스트로프 'INFOline-아틀란티카' 사장이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분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아직 러시아 주유소들은 연계상품으로 총 수익의 10% 

이하를 얻고 있으나, 외국 주유소들은 노변 서비스에서 수익의 30~70%를 얻고 있다." 부르미스트로프 사장이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의 강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 확보가 보장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르미스트로프의 의견으로는 이 소비자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용품 

자체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 상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인 유리세척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2 개 회사만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트라사(Трасса)'사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한다. 트라사는 고객에게 음식점 및 연계상품 상점이 제공되는 자사 주유소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나머지 한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객의 지속적인 유입이란 면에 소매상 체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러시아 최대 소매유통 5 개사 안에 드는 

'마그니트(Магнит)' 체인은 이미 석유회사 중 한 곳과 주유소에 자사 지점을 부설하는 일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가진마가지노프(Магазин магазинов)'사의 컨설턴트 알리나 오가네샨의 자료에 따르면 요식업 체인 

'Selway' 카페와 '버거킹'이 주유소에 관심을 보였다. 오가네샨은 "주유소 모델, 즉 카페와 주유소 연계 모델은 

투자회수율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투자회수 기간이 20~30% 감소하기 때문이다." 

F) 러시아 루블화 환율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6 일 오전(현지시간)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사상 처음 40 루블을 

넘어 40.01 루블을 기록함. 전날 종가보다 5 코페이카(루블 아래 단위) 오른 것.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도 전날 

종가보다 19 코페이카 오른 50.12 루블에 거래됨. 지난해 12 월 31 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32.90,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은 45.23 이었음.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를 풀며 루블화 가치 하락 추세를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루블화 환율 급등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 유가 

하락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초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교전을 계속하면서 휴전 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루블화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음. 국제 저유가도 루블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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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영국산 브렌트유, 미국산 서부텍사스유(WTI) 등의 가격이 모두 배럴당 

90 달러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지속. 모스크바 현지에선 루블화 환율 폭등이 러시아 경제를 뒤흔드는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환율 고공행진이 이번 주 중엔 멈출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음. 모스크바 '제니트' 은행 

분석가 블라디미르 예브스티페예프는 "40 루블의 심리적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투기꾼들의 달러 매입 열풍이 멈출 

것"이라며 "외환에 대한 실질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루블화 환율 급등 현상이 이번 주 중에 멈출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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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관뉴스 

A) 러, 對 우크라이나 금수  확대, 과자류 전면 수입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과자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5 일(현지시간) 보도함.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인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Rospotrebnadzor)는 이날 "조사 결과 2 개의 

우크라이나 기업이 만든 제품에서 잘못된 상표 표기가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과자 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과자 

수입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지난해에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창업한 로셴의 초콜릿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러시아는 과자 외에도 품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유제품과 과일주스, 맥주의 

수입을 금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가 수입 

금지조치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B) 유라시아  & 유럽  정보 교류 

2014 년 9 월 24 ~ 25 일 유라시아 경제협회 장관은 폴란드 재정&통관부서장인 Tomash Mihalek 과 

만남을 가짐. 유럽연합 transit 시스템의 특징 및 폴란드의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창문» 개념 도입에 관하여 설명.  Vladimir Goshina 장관은 유라시아와 유럽간의 transit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협의 함.  

  

C) 철도 통관시 사전 화물 정보 전달 의무 

2013 년 9 월 유라시아 경제협회에서 철도운송 수입통관시 사전 화물정보 

전달 의무조항 채택.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음. 

러시아 국경 도착 최소 4 시간 이전 화물정보 전자상으로 전달 완료 

되어야 함. 사전 화물 정보 전달 적용을 위해 2014 년 9 월 15 일 “러시아 

철도” 사이트에 porter 생성함. 철도 화 물은 transit 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 사전화물 정보를 transit 면장작성에 이용가능함.   

 

D)  러시아-멕시코 무비자 협정 동의 

러시아와 멕시코가 무비자 협정에 동의함.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첫 번째 나라임. The 러연방 외부무 장관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멕시코의 온두라스 지역 방문을 추천함. 

출처: ITAR-TASS News Agency, Elena Nagorny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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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사회이슈 

A)모스크바 공원 발열 벤치 설치 예정 

모스크바 시 행정부는 올해 겨울까지 시 전역 공원에 발열 벤치를 

설치할 계획. 이 계획은 9 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청이 주관한 

"Active Citizen" 설문조사에서 채택이 됨. 제조업자의 말에 따르면 

발열 벤치 한 개 가격은 적어도 3 만 루블 정도 할 것.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디자인 또한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며 모스크바 공원 

관리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스폰서를 구하고 있음. 새로운 벤치들은 우선적으로 놀이터와 카페의 입구 근처에 

설치될 것. 

출처: Izvestia newspaper, Anzhelina Grigoryan 

 

B)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세계 114 위에 올라 

모스크바의 로모노소프 주립 대학교가 (MGU) 전 세계 대학 중 

114 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6 위 상승했으며 러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200 위 안에 듦. 매사츄세츠 공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 위에 머물렀으며 켐브리지 대학이 2 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3 위를 차지함. 하버드 대학이 4 위 옥스퍼드 대학이 5 위 

차지. 

출처: ITAR-TASS News Agency, Tatiana Polin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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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러시아 문화 및 예술 

A) 지식의 날 (9/1) 

9 월 1 일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첫 번째 학교 종소리를 듣는 날임 

(반대로 '마지막 종소리'라는 러시아식 표현은 '졸업'을 의미). 

입학생이든 재학생이든 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손에 꽃(대부분 한 송이)을 들고 등교를 함. 이 꽃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함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에게 선사하는 용도이며 

러시아의 전통 중 하나임. 러시아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 9 월 

1 일은 '지식의 날'이란 다른 표현으로도 불리며 이런 전통적인 표현 외에 현대에는 새로운 표현도 등장하고 

있음. '부모(특히 모친) 해방의 날', '인터넷 정화의 날'이란 농담 섞인 표현이 있음. 

출처: Wikipedia 

 

B) 볼쇼이 극장 공사 완료 재개관 

러시아 총리 드미뜨리 메드베제프가 극장 단원들과 함께 

전통대로 5 루블짜리 동전을 도끼로 내려찍는 의식으로 개관식을 

시작함. 극장 보수공사는 2011 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 예산 약 

7 십억 루블이 책정됨. 

출처: ITAR-TASS News Agency 

 

C)  SKA 시즌 첫 경기에서 KHL 기록 깨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하키팀 “SKA” 가 KHL 홈경기에서 

모스크바 지역  ‘아틀란트’팀을 5:4 로 이김. SKA 는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9 연승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음. 또한 챔피언십이 

시작된 후부터 1 점도 내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시한번 KHL 

챔피언쉽을 향해 전력 질주할 것 . 

출처: ITAR-TASS News Agency, Boris Khodoro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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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모스크바 "Federation Tower"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모스크바의 339m 짜리 "Mercury-City 

Tower"를 제치고 343m 의 "Federation 

Tower"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선정됨.  

"Federation Tower”는 모스크바에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 단지로  243m, 63 층짜리 서부 

타워와 374m, 95 층짜리 동부 타워가 맞대고 

있는 상태로 건설되며 이 사이에 건설되는 첨탑이 

443m 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2003 년 착공하여 

2010 년 65 층짜리 서부 타워가 먼저 건설되었으며 동부 타워는 공사를 중단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고 있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마천루인 높이 343m 의 비지니스센터 '페데레이션 타워'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건축 총괄 책임자인 미하일 스미르노프 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함. 

그는 "타워 완공은 일정에 차질 없이 올해 말 완료된다"며 "비즈니스 센터인 모스크바 시티의 주력 마천루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모스크바 시티는 동부 타워와 서부 타워가 마주보고 있게 설계됐으며 서부 타워의 경우 

242.4m 로 63 층 규모며 이미 완공됨. 동부 타워는 95 층이 될 예정이며 높이는 373.3m. 

E)  러시아인, 모스크바 수도 이전 반대 [全러시아여론연구센터] 

최근 전(全) 러시아 여론연구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 3 명 중 2 명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짐. 

“러시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66%가 부정적 

반응을 보임. 25%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했으며 9%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 35% 응답자는 수도 이전 

계획의 '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15% 응답자는 모두가 이미 모스크바가 수도라는데 익숙해졌다고 

답변했으며 11%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 물가가 비싸고 복잡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함. 5%는 이민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고, 12%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이외, 22% 응답자들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상징인 모스크바에 추가 재정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반면, 75%는 추가 

예산으로 시베리아, 극동 및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고 밝힘.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C%8A%A4%ED%81%AC%EB%B0%94
http://ko.wikipedia.org/wiki/2003%EB%85%84
http://ko.wikipedia.org/wiki/2010%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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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014 년 상반기 모스크바 한국 관광객 42% 증가 

2014 년 상반기 모스크바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4% 증가했다고 화요일 

미하일 두브롭스키 모스크바 관광숙박업위원회 공보실장이 공개함.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각각 13-6-1-1% 감소율을 보임. 일본, 이탈리아, 중국, 터키, 

이스라엘은 각각 5-2-13-9-9% 성장. 금년 러시아와 무비자 협약이 체결된 한국은 월등하게 42% 

증가율을 보임. 

최근 세르게이 시필코 모스크바 관광숙박업위원회 의장은 2014 년도 말까지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하는 

외국인 수가 570 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 만 개 이상의 숙박시설에서 약 530 만 명의 투숙객이 

예상된다고 밝힘. 

출처: ITAR-TASS News Agency, Georgy Letov 


